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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지, 전문직 자아개념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전문직관 정립을 위한 효율적인 간호교육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G광역시 일개 대학에 재학중인 292명의 간호 대학생이었으며, 2015년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자료

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 이미지(r=.821, p<.001), 전문직 자아개념(r=.701, p<.001)

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간호사 이미지, 전문직 자아개념 및 학년을 포함한 변수가 간호전문직관을 총 

57.2% 설명하였다. 따라서, 긍정적인 전문직관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 본 연구결과

에서 나타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주제어 : 간호 대학생, 간호사 이미지,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전문직관,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nurses’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and explore the plan of nursing edu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exemplary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A convenience sample of 292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one university in G city.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11 to November 15, 2015.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es with SPSS 

21.0 Program.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of 

nurses’ image(r=.821, p<.001) professional self-concept(r=.701, p<.001). Fifty-seven percentage of the variance 

was explained by nurses’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grade. Therefore, on the basis of this study’s 

result, when nursing educational programs are developed to make positive professionalism, these factors need to 

be co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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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직은 다양한 지식 및 기술적 차원의 능력을 갖추

고 합리성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동시에 고도의

직업윤리 및 전문직관이 요구되는 직업이므로[1], 이를

배우는 간호학생은 미래간호사로서 전문직의 역할을 수

행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지식 배양 교육과 병

원현장 실제에 대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2].

간호전문직관이란 간호사의의식적 견해로서, 간호사

전문직으로 발전하기 위한 의식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

며, 이것은 가치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행동의 기

준을 제공하고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개념틀을 제공한다

[1]. 대학에서 간호 교육을 받는 동안 간호대학생들은 간

호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면서 간호전문직관도 발달하

고 성숙하기에 간호사로서 첫 걸음을 시작하는 간호 대

학생에게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3,4]. 선행연구에 따

르면,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은 낮은 편으로 간호대학생

과실무에서 일을 하고 있는 5년이상인 간호사사이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낮은 전문직관은 높은 이직의도와 관

련이 있었다[5.6]. 따라서 대학에서의 간호교육은 간호사

의 간호전문직관의 토대를 다져주는 초석이 될 뿐만 아

니라 병원의료서비스의 향상과도 이어진다 할수 있겠으

며, 나아가 간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7,8,9].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간호사의

이미지 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간호사의 이미지는

아직도 백의의 천사이며, 의사에게 종속되어 있고, 인간

적인 감성과 마음 씀이 없이 기술적인 일을 수행하는 등

의 정형화된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어[10], 간호사들이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간호학생의 경우 자신의 간호가치관이

나 전문직관이 확고히 다져지기도 전에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면 전문직관 형성에혼란을 초

래하게 된다[11].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스스로의 느낌과 견해를 말하며[12], 전문직관을 형

성하는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13].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 자아개념을 간호사 스스로가 자신에대한 이해와

견해가 긍정적일 때에 생겨나며, 부정적 전문직 자아개

념은 전문직 역할 수행에 필수적인 요인인 독립성을 방

해할 수 있지만[14],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간호사는

자존감 및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자아개념도 향상되어 간

호전문직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12]. 따라서 간호의미래

는 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는 간호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간호학생들은 예비

간호사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있으므로 긍정적인 전문

직 자아개념의 발달이 간호 전문직관 확립에 매우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15]. 그러나 간호대학생

들은 임상실습을 거치는 동안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실망스러움으로 바뀌고, 간호행위시 이론과실제의 차이,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이기 보다 대립하는 의사와 간호사

의 관계, 그리고 간호사들의 비교육적인 태도 등으로 인

해 이상적인 간호직과 실제의 간호직간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간호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나 생기기

도 한다[16]. 간호 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관련된최근

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각된 간호사의 이미지,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스트레스, 생명윤리의

식,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와관련된연구[8,17,18,19,20,

21,22,23,24,25]는 이루어져왔으나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전문직 자아개념 대해 조사한 연

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간호사이미지, 전문직 자아개

념과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간호전문직관이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형성

되어 간호사가 되어서도 간호경력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

화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3], 간호대학생에게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서 간호

대학생이 인지하는 간호사 이미지, 전문직 자아개념, 간

호전문직관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이미지와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

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이를 토대로 간호 전문

직관 정립을 위한 효율적인 간호교육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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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직 자아개념 및 간호 전문직관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연구적 고려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에 소재한 4년제 간호대

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생이다. 표본 수는 Cohen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

크기는 중간크기인 .15 으로 선정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

의 크기는 270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를 시행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간호학생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응답과 측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

용할 것임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구하였다. 10% 탈락

률을 고려하여 설문지는 300부가 배부되었고 298부가 회

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불성실한 6부를 제

외한 292부(97%)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Yang[26]이 개발한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 5점 척도로 간호사 자질, 전문성,

역할수행, 직업적 전망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에 대한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81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5이었다.

2.3.2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Arthur[12]가 개

발한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도구(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 instrument: PSCNI)를 Sohng과

Noh[27]가 번안한 27문항을 간호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간호학교수 3인의 자문을 거쳐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

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직 실무 16문항, 만족감 7문항,

의사소통 4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

발 다시 신뢰도는 Cronbach's α=.85이었고,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0이었다.

2.3.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Dagneais와 Meleis[28] 에 의해 개발

된 자가측정 전문직관 도구(Nurse Self-Description

Form for professionalism, Work Ethic, and Empathy)를

oh 등[29]이번역한 한국형 자가측정 전문직관 도구를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9문항으로 전문성, 직

업윤리, 감정이입의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관이 높음을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93이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5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11월 15

일까지 실시하였고, 선정된 대학의 학과장님께 취지를

설명하고 허락을 구한 후, 진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하기

로 동의한 대상자에게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작성에는 약 20분 정

도 소요되었고, 설문지 작성 후 소정의 감사품을 전달하

였다.

2.5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목적

과 측정변수의 특성에 따라 통계처리 하였으며, 분석방

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

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

른 변수간의 차이검정은 χ2, t-test와 ANOVA를 시행하

였고, Scheffe’ test로 사후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변수간

관계를 검정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

였고, 간호사이미지와 전문직 자아개념이 간호전문직관

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256명(87.7%)으로 대부분이

었고, 학년은 1학년이 74명(25.3%), 3학년과 4학년이 각

각 73명(50.0%), 그 다음으로 2학년이 72명(24.7%)를 차

지하였다, 종교는 무교가 123명(42.1%)로 가장 많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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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보통이 222명(76.0%)으로 대

부분이었으며, 입원경험은 5-6일이 97명(33.2%), 3-4일

이 72명(24.6%), 일주일 이상이 66명(22.6%), 1-2일이 57

명(19.5%)순이었다. 면회경험은 ‘있다’가 156명(53.4%)을

차지하였고, 조사대상의 164명(56.2%)이가족 및 친지중

간호사가 없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2)

Characteristics subcategories n %

Gender
Men 36 12.3

Women 256 87.7

Grade

1st 74 25.3

2st 72 24.7

3rd 73 25.0

4th 73 25.0

Religion

Christian 96 32.8

Catholic 47 16.1

Buddhism 26 6.9

No religion 123 42.1

Economic status

Live in affluence 8 2.7

Live in average 222 76

Live in bad 61 20.9

Self-admission

(day)

<3 57 19.5

3-4 72 24.6

5-6 97 33.2

≥7 66 22.6

Experience visiting

hospital

Yes 156 53.4

No 136 46.6

Nurse in family

members

Have 128 43.8

Have not 164 56.2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따른 간호사 이미지,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전문직관과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

사 이미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F=22.06, p<.001), 종

교(F=6.30, p<.001) 및 입원경험 (F=8.26, p<.001)에서 유

의한차이가 있었다. 이를 Scheffe’로사후검정한 결과 학

년에서는 2학년이 13.4학년 보다 간호사 이미지 정도가

더 높았고, 종교에서는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무교인 대

상자보다, 입원경험에서는 3-6일 입원한 대상자가 일주

일 이상 입원한대상자가 간호사 이미지가 더높았다.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F=21.50, p<.001), 입원경험 (F=7.46,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Scheffe’로 사

후검정한 결과 학년에서는 2학년이 4학년보다전문직 자

아개념 정도가 더 높았고, 입원경험에서는 5-6일 입원한

대상자가 일주일 이상 입원한 대상자보다 전문직 자아개

념 정도가 더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간

호 전문직관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F=14.96, p<.001),

입원경험 (F=5.45,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를 Scheffe’로 사후검정한 결과 학년에서는 1,2학년이 3,4

학년보다 전문직관 정도가 더 높았고, 입원경험에서는

5-6일이 일주일 이상한 대상자가전문직관 정도가 더 높

았다<Table 2>.

3.3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전문직관 정도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0±0.46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

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2.70±0.48점, 간호 전문직관

은 5점 만점에 3.05±0.47점으로 약간 중간수준 이상을 나

타내었다<Table 3>.

<Table 3> Nurses’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level.

(N=292)

Variable Mean SD Range

Nurses’ Image 3.60 0.46 2.10-3.93

Professional Self-Concept 2.70 0.48 1.10-3.17

Nursing Professionalism 3.05 0.47 1.07-3.93

*p<.01, **p<.001

3.4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문직 자아개념 

및 간호전문직관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간호전문직관은간호사이미지(r=821, p<.001)

및 전문직 자아개념(r=.701,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사 이미지와 전문직 자아개

념(r=.740, p<.001)간에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

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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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for the  Nurses’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292)

Variable
1.

r(p)

2.

r(p)

3.

r(p)

1. Nurses’ Image 1.0

2. Professional Self-Concept
.740

(.003)*
1.0

3. Nursing Professionalism
.821

(.000)*
.701

(.000)*
1.0

*p<.001

3.4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문직 자아개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간호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독립변수(학년, 입원 경험)는 명목변수이었기 때

문에 더미변수(가변수) 처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간

호사 이미지, 전문직 자아개념도 함께 투입하여 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이 1.352-1.825로서 기준치인 10을넘지 않아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Dubin-Watson 상관관계는 1.925로서 잔차의 상호독

립성을 만족하였으며, 잔차의 정규분포성이나 등분산성

은 표준화 예측값과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상에서 정규

분포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여 모든 변수를 분석에 이

<Table 2> Differences in Nurses’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the Subjects by Characteristics.                                                              (N=292)

Characteristics subcategories

Nurses’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Nursing Professionalism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Gender
Men 2.26±0.48 0.01 3.54±0.70 0.24 2.42±0.56 1.83

Women 2.40±0.46 (.087) 4.00±0.67 (.295) 2.55±0.47 (.130)

Grade

1st 2.38±0.42 22.06 b>a,c>d 2.42±0.38 21.50 b>d 2.55±0.42 14.96 a,b>c,d

2st 2.69±0.43 (.000)** 2.78±0.49 (.000)** 2.79±0.41 (.000)**

3rd 2.37±0.40 2.35±0.40 2.56±0.49

4th 2.12±0.41 2.21±0.54 2.29±0.46

Religion

Christian 2.48±0.38 6.30  a,b,c>d 2.52±0.44 2.32 2.61±0.41 2.35

Catholic 2.40±0.52 (.000)** 2.41±0.58 (.057) 2.52±0.53 (.054)

Buddhism 2.60±0.46 2.49±0.50 2.68±0.50

No religion 2.26±0.45 2.35±0.45 2.46±0.50

Economic status

Live in affluence 2.31±0.67 1.28 2.14±0.58 1.75 2.34±0.67 2.12

Live in average 2.31±0.46 (.279) 2.45±0.48 (.176) 2.52±0.45 (.121)

Live in bad 2.47±0.47 2.40±0.46 3.97±0.62

Self-admission

(day)

<3 2.41±0.43 8.26 b,c>d 2.46±0.41 7.46 c>d 2.55±0.41 5.45 c>d

3-4 2.56±0.45 (.000)** 2.55±0.50 (.000)** 2.61±0.36 (.009)*

5-6 2.61±0.41 2.68±043 2.70±0.42

≥7 2.22±0.50 2.27±0.42 2.50±0.57

Experience visiting

hospital

Yes 2.40±0.45 0.02 2.38±0.51 0.81 2.55±0.50 0.01

No 2.38±0.47 (.748) 2.46±0.45 (.153) 2.52±0.46 (.616)

Nurse in family

members

Have 2.37±0.46 0.90 2.40±0.45 0.74 2.53±0.46 0.67

Have not 2.39±0.46 (.439) 2.44±0.50 (.525) 2.54±0.49 (.568)

Variables
Model 1 Model 2

β SE p β SE p

Grade(d)=1 (4th) -.51 .007 .000** -.24 .076 .000**

Nurses’ Image .30 .094 .000**

Professional Self-Concept .10 .065 .002*

Adj R2= .080

F=45.22, p=.000**
Adj R2= .572

F=56.30, p=.000**

*p<.01, **p<.001 / d= dummy variable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N=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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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낸 변수들은 1단계로 일반적 특성 요인만 model 1, 2단

계로간호사이미지, 전문직자아개념요인을추가로model 2

로 분석한결과 model 1에서 학년(1학년)(β=-51, p<.001)

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학년(1학년)

(β=-.24, p<.001), 간호사 이미지((β=.30, p<.001), 전문직

자아개념(β=.10, p=.002)가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

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57.2%이었다. 즉, 학년이 낮을수

록, 간호사 이미지가 좋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

수록간호전문직관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Table 5>.

4. 논의

본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전문직자아개

념,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인 간호전문직관을 심어주기 위한 효율적인 간호교육의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년, 종교, 입원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 있어서는 2학년이 1.3.4학년보다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30.31]에서도 저학년이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높

아 유사한 결과를보였다. 본격적인 간호학을 배우는 2학

년에서 기본간호학 이론 및 실습을 통해 구축된 이미지

와 임상실습 현장에서 만난 간호사의 이미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되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취업과 관련

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선배들로부터의고충을 듣

게 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종교에 따라서 간

호사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선행연구들

에서 종교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에서 차이를 보인 결과

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종교가 있는 학생들에서 간호사

이미지가 높았으므로, 지도교수 및 담당교과목 교수의

학생상담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입원경험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선행연구[32]에서 간호에

대한 이미지 형성은 간호사와 실제 접촉하였거나 관찰,

개인적 경험을 통해 구축된다는 주장이 본 연구결과를

통해지지되었다. 또한일주일 이상 입원한경험보다 3-6

일 입원한 대상자에서 간호사 이미지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장기간 입원을 하는 경우에 병동간호사의 업무가

한정되고 매일 똑같은 업무를 되풀이 하는 모습으로 비

취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병원에서의 간호사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과 간호 전문직

과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년, 입원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에서는 2학년이 4학년

보다, 간호 전문직관에서는 3,4학년보다 1,2학년이 점수

가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 Cho와 Kim[18]의 연구결과

와도 일치한다. 기본간호학 이론 및 실습에서 형성되었

던 전문직 자아개념과 간호 전문직관이 실제로 임상실습

을 경험하면서 부정적인 성향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

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도 낮아진

다는 결과를 감안한다면 임상실습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겠다. Pearcey

와 Ellitott[33]는 간호대 학생들의 간호직에 대한 흥미가

학생에 대한 간호사들의 태도와 훈련된 간호사를 관찰하

는 것에서 영향을 받으므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경험은

간호직을 배출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실제

로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다

는 Park 등[34]의 연구 결과도 이를뒷받침하고 있다. 따

라서 병원실습을 통한 직접적인 경험이 전문직 자아개념

과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임상실

습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간호사 스스로 현장에서 학생들

에게 긍정적인영향을줄 수 있는 역할모델이될 수있도

록 전문인으로의 모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총점의 평균은 3.60점으로 중

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18,26]연구결과와 비교했

을 때 간호사 자질, 전문성, 역할수행, 직업적 전망의 하

부영역에서는 동일하게 전문성 항목 제일 높게 나타났지

만, 직업적전망 항목은 제일 낮게 나타나 학생들은 간호

사를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발휘하는 직업으로

인정하지만, 가족 및 친지에게 권하고 싶거나, 존경의 이

미지는 부족하다고 인식[18]하고 있음을재차 하였다. 결

론적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이미지

쇄신은 여전히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Park 과

Yang[35]은 대중매체 모니터링이나 적극적인 홍보도 필

요하지만 가장 훌륭한 광고는 간호사 스스로가 전문적인

간호모델을 실행하며 바람직한 전문 간호인의 역할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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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장기적인대책이라고 시사

하였다.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2.70점으로

중간수준보다 약간 높았는데,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직 자아개념을 측정한 Lee[16]와 Kim[36]의 연구결과보

다는 낮았다. 하부영역 중 만족감 영역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임상현장에 부응하는 실무능력과 더불어현장 적응

력을 갖춘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이 어느 때보다 절실

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전문직 자아개념을 조기에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보여 진다.

대상자의 간호 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05점으로 본

연구 도구와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의전문직관을 측

정한 Lee 등[37] 연구에서의 3.44점(총점 65.44)보다 낮게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가

간호수행과 관계된 전문성, 직업윤리 및 감정이입의 수

준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3.4학년 학생들의 임상실습의

경험여부가 전문직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사료된

다. Lee 등[37]의 연구에서도 임상에서 전문직관에 따라

수행능력이 달라지므로 전문직관을 긍정적으로 향상시

키기 위한 계속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무엇보다

도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한 책임은 현장에서

간호를 수행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선배간호사

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전문직 자아개념 및 간

호 전문직관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한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간호사 이미지,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간호

전문직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었는데, 전문직 자아개념과

간호사이미지에관한 연구[16]에서도 간호사의 이미지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자질 향상을 돕는 인성 및 태

도 측면의 교육 제공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

개념을 증진시키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할 할 것을 시사

하며,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취업의

보장으로 간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확고한 간호철

학과 소명의식을 정립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에 관한 연

구[17-20]에서도 간호사의 이미지가 높을수록 간호전문

직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간호 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요인은학년

이 설명력 8%, 간호사이미지와 전문직 자아개념의 설명

력이 49.2%이었으며, 이들의 총 설명력은 57.2%로 나타

났다. 간호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간호나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비교과적인 접근 및 교과적인

교육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선배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대중들의 요구에 부

응하고 의료진들에게 신뢰받는 간호사로 인정받음으로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간호사의 이미

지에 의해 실망하거나 갈등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30],

적절한 임상실습지 선정과 함께 임상실습지도시에도 더

욱 주의를 기울려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간호 전문직관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전문직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에 전문

직 자아개념이 하부영역으로 속해있을 정도로[38],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적 지각인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으로 간호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와 간

호사들의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에 대한 직업 의식

적인 견해인 간호 전문직관과 연결된다 하겠다[1,39].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에서의 부정적인 개인적 경험

과 선배 간호사들의 모습을 통해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

의를 느끼고 심각한 위축과좌절을 경험할 수 있으며, 간

호 전문직관 확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8],

교육과정을 퉁해 성숙된 전문직관 형성의 기초를 다시는

것이 중요하나 졸업과 동시에 간호 전문직관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므로[3], 이후 임상실무를 통해 전문직관이 더

성숙되고 단단해 질수 있도록 추후 병원현장에서의 교육

과 지속적 관심이 중요하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전문직 자아

개념,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5년 11월 11일

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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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에 따른 각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간호사 이미지

는 학년, 종교및 입원경험에 따라, 전문직자아개념은학

년, 입원경험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은 학년, 입원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 이미지, 전문직 자아

개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간호사 이미

지 뿐만 아니라 전문직 자아개념, 학년이 주요한 영향요

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이 변하는 구체적인이유에 대

해 양적, 질적 연구를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하며, 본 연구

는 광주지역에 있는 일개 간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연구결과 해석에 제한점을 가지므로추후 동일

한 도구로 반복 연구를 통해 실증적 자료를 구축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심어주기 위해

서는 학년 교과과정과 교내·외 프로그램에 이러한 변수

들의 강화를 고려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교육 중재 프

로그램의 개발하고 적용 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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